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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強軍夢) 제시

-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동시에 장악하고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強軍夢)을 제시함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 달

성과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국정 슬로건을 제시하며 부국(富國)과 강

군(強軍)실현을 통한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의 당의 기본 노선이자 중국군

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함 

❍ 군사강국 추진 본격화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꿈은 강국몽(強國夢)이며 군에 있어서

는 강군몽(強軍夢)이며, 강대한 군대가 없다면, 공고한 국방도 있을 수 없

으며, 강국몽 역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힘의 추구를 강조

하며 본격적인 군사강국 달성을 강조함 

-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은 중국꿈(中國夢) 실현을 위해 강군(強軍)전략을 

적극 제시하고 있어 적어도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달성, 2035년까

지 군 현대화 이룩, 2050년까지 세계 초일류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

기적 군사전략을 추진함 

❍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군권장악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군의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 전개와 각 분야  개혁

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약 160명 이상의 군부 인사들이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퇴출되고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당-군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고 새

로운 군부 인사들로 구성됨   

-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2기 체계의 시작이자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알리는 

행사로 군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 견지, 국방과 군

대 현대화 추진,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체계 구축 등을 강조함

- 그동안 지속된 반부패 투쟁을 통해 상당수 군장성들이 퇴출되고 시진핑 1

인 지배체제 강화에 따른 당의 절대 영도원칙(黨指揮槍)과 충성을 강조하

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군권장악을 위한 조직개편 및 군장성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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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연구 필요성과 한반도 함의 

- 현재 한국 내에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군 개편 및 향후 전략 등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따른 중국군 개편이 갖는 정치적 배경 및 의미 

분석 등이 필요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꿈(中國夢)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중흥(中華民族偉大複興)" 구호가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2050년까지 군사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

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한반도 질서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군 개편 분석  

가. 중국군 지휘구조 개편

❍ 새로운 중국군 개혁 로드맵 제시

- 지난 2015년 11월 24일∼26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개혁 관련 업

무회의”(中央軍委改革工作會議)에서 중국군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0년 이전까지 ‘지휘관리체제’(領導管理體制)와 ‘연합작전지휘체

제’(聯合作戰指揮體制) 개혁에 ‘획기적인 진전’(突破性進展)을 이루고 

(병력)규모 및 구조 최적화, 정책제도 개선, 군민융합발전 등을 제시함 

- 중국특색의 현대군사역량체계’(中國特色現代軍事力量體系)와 ‘중국특색

의 사회주의 군사제도’(中國特色社會主義軍事制度)하에 정보전과 미래전

의 통합연합작전 수요에 대응차원에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총괄하고, 전

구는 전투에, 군종은 건설에 주력”(軍委管總、戰區主戰、軍種主建) 하는 

새로운 지휘체제가 구축됨

❍ 중국군 편제 및 대규모 부대 개편

- 과거 유래가 없는 대규모의 군개혁을 실시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혹은 ‘군위’)내 15개 직속 부서(‘職能部門’) 신설, ‘4

총부’ 폐지, 7개 대군구(MR)의 5개 전구(戰區)로의 전환, 18개 집단군

(GA; 군단급) 중 5개 축소 등 다양한 편제 개편과 부대 구조 개혁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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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국군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① 5개 전구의 정확한 관할 지

역(AOR) 및 집단군(GA) 조정 내역, ② 신설된 중앙군위 15개 기관장의 등

급과 계급 불일치, ③ 합동지휘체계이나 육군이 절대 다수문제, ④ 신설된 

‘전략지원부대’ 및 각 전구의 실제 업무, ⑤ 5개 전구와 전역급

(campaign-level)간의 관계 설정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예상됨 

<그림-1> 최근 추진 중인 중국군 개편 구조1)   

❍ 중국군 영도관리체계 구축

-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군 개편을 살펴보면 2015년 중앙군사

위원회-총부체계 조정과 중앙군사위원회 직능부서 설치에 중점을 두고, 

육군영도기구 창설, 군종 및 병종의 영도관리체계 완비 등의 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구별 구획 조정,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 창설, 중앙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 완비 등을 마무리함

- 시진핑 주석 지시 이후 중앙군사위원회-전구-부대”의 작전지휘체계와 

“중앙군사위원회-군종-부대”의 영도관리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군대의 

규모 및 구조, 작전역량체계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개편이 추진되고 

1) 심현섭,"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
계성을 중심으로",  「군사」 vol-no.103(2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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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와 무장경찰부대 개혁도 동시에 진행됨

❍ 군위는 총괄 관리, 전구는 작전 주관, 군종은 군 건설

- 중국군 개편 과정에서 “군위는 총괄 관리, 전구는 작전 주관, 군종은 군 

건설[현대화]을 맡는다”(軍委管總, 戰區主戰, 軍種主建)라는 표어가 새롭

게 등장함  

<그림-2> 중국군 지휘관리 체계 변화2)  

- 지난 2016년 1월 11일 이후 기존 4총부인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를 

페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총괄하고 전구는 전투에, 군종은 건설에 주력

한다는 (軍委管總、戰區主戰、軍種主建)는 원칙에 의거하여 총부제(摠部
制)를 15개 직능부서제(7개 부청, 3개 위원회, 5개 직속기구)로 개편함

2) 양정학,“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군개혁 현황분석,” 중외연(2018.2.24) 발제자료 참조

주 요  변 화 추 진 내 용

군위관총
(軍委管總)

연합, 합동작전
체제 강화

연합작전지휘센터(聯合作戰指揮中心)설립
중앙군위연근부대(中央軍委聯勤部隊)창설

전구주전
(戰區主戰)

5대 전구체제 정립
독립작전수행

동, 서, 남, 북, 중부 전구창설

군종주건
(軍種主建)

5대 군종체제 확립
군종별 관리시행

육군지휘기구 창설
미사일군, 전략지원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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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대 군종 개편, 군민융합 발전전략, 연합작전지휘센터 설립 등 추진

❍ 현대군사역량체계 구축 및 5대 군종 개편  

- 2015년 12월 31일 인민해방군은 육군지휘기구와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고 

제2포병을 로켓군(火箭軍)이라는 독립군종으로 승격시켰으며 각 전구(戰
區)에 육군지휘기구를 설치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군사역량 체계

를 새롭게 구축함

- 5대 군종 체계 개편이후 육군은 기동작전 및 입체공방 요구에 따라 거시

적 설계와 군지휘관리를 강화, 전략구조 및 부대편성을 최적화, 지역방어

형에서 전역작전형으로 전환됨  

- 제2포병은 로켓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뢰성 있는 핵반격 능력을 증대

시키고 중장거리 정밀타격 및 핵 전략균형 제고등과 같은 임무를 새롭게 

부여받음 

❍ 새롭게 신설된 전략지원부대는 군 작전능력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정보/

첩보전, 전자대항전, 기술정찰전, 우주/사이버전, 여론/심리전 등과 같은 

비대칭 전쟁을 수행함

<그림-3> 중국군 지휘구조 개편

❍ 군민융합 발전전략 제시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군민융합 발전전략(軍民融合發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제도 및 체제 완비를 목표로 중앙-

지방정부, 군,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군민융합 발전과 연관된 정책개발, 이

론연구, 제도와 법령정비, 학술회의 및 기술장비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함 

- 향후 군민융합 발전대상 분야도 무기체계 및 장비, 해상안전, 전기, 통신,

위성, 사이버 보안, 도로교통 등 매우 광범위한 군과 민간 차원에서 추진

하여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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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군비지출의 확대를 유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상당히 유사하나 국방부

와 기업의 전략적 제휴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달리 국가 주도로 진행됨

- 향후 군민융합 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투사능력, 정보화 

능력, 종합보장능력, 전장건설, 해외군사능력, 국방동원 능력, 전략인재배

양 등 과제들의 극복이 중요함

❍ 연합작전지휘센터 출범 

- 2016년 4월20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연합작전지휘센터가 정식으로 출

범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이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지휘를 맡고 당중앙군사위

원회 위원들은 모두 연합작전지휘센터 구성원으로 편성됨

- 5대 전구에 ‘전구 연합작전지휘센터’(戰區聯合作戰指揮中心)를 설립하

여, 전구 전략방향 상의 연합작전 지휘를 책임지도록 하여  향후 모든 군

(병)종 연합임무 수행 시 2급제(兩級制)로 나누어짐 

- 향후 각 전구는 관할구역 내의 모든 군(병)종 연합임무를 직접 담당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는 전구의 관할범위를 초월하는 연합지

휘체계를 갖춤

다. 군구(军区)→전구(战区)전환과 작전능력 강화

❍ 군구(军区)→전구(战区)전환

- 2016년 2월 1일 기존 7대군구(軍區)에서 5대전구(戰區)로 새롭게 개편하여 

중국 주변 지역 무력분쟁 방어 및 잠재적 안보적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

간다는 계획을 세움  

- 동부전구는 일본, 동중국해(센카쿠 열도) 및 대만 유사 대응, △남부전구는 

남중국해, 동남아 지역 및 해상교통로 안전수호, △서부전구는 인도, 중앙

아시아 지역 및 대테러전 수행, △북부전구는 북한(한반도) 유사 및 러시아 

방면의 군사충돌 방지, △중부전구는 당중앙과 수도방위(대후방) 및 4대 전

구에 대한 군사적 지원 수행 등으로 다시금 역할과 임무를 조정함

- 현행 지역 방어 중심의 7대 군구 체계를 신속 대응이 가능한 공격형 5대 

전구 체계로 개편하고 군종간 유기적인 통합 연합작전체계 수립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연합작전지휘중심 산하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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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과거 군구(軍區)와 새로운 전구(戰區)비교

❍ 중국군 무기 현대화 추진 

- 2030년까지 중국군은 제한적 국지전 수행능력에서 전역급 작전능력을 위

해 늦어도 2025년까지 군 정보화와 첨단화 달성, 반접근 지역거부능력

(A2/AD)강화 등과 같은 중국군 현대화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

침임 

- 향후 중국군은 정밀타격무기증강, 핵 억제력 및 원거리 공정작전능력 강

화,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추가건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J-20, F-31C) 

및 전략핵폭격기(젠홍-7)도입, 둥펑(DF)계열 신형중장거리 미사일 증강, 조

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비대칭 군사 작전능력 강화 

- 그동안 중국군은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대달성목표를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전략무기(핵/미사일)의 현대화, 비대칭무기강화, 신

속대응전략, 정보전(IO/IW)능력, 군수지원 능력 강화 등에 적극적인 투자

를 기울여 작전능력이 대폭 강화됨

- 최근 중국군은 국지전 수행에 부합하는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전쟁 이외 

군사작전(MOOTW), 사이버전자통합전, 특수부대, 해군육전대(해병대) 창설 

등 비대칭 전략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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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군 개편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

가. 시진핑 주석 1인 군권 강화와 강군 강조 

❍ 강군(強軍) 강조  

- 시진핑 주석은 중국꿈, 강국꿈 실현을 위한 부국강병의 ‘부’는 일정부

분 달성했음을 인정하고, 다음 수순은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강군몽이 

요구되는 시기로 인식함3)

- 특히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중국은 기존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국

제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국만의 규범과 제도를 구축

하며 새로운 역내 질서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군(強軍) 건설을 

강조함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표현되는 국정철학을 밝

히면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 제시

❍ 시진핑 주석의 1인 군권체계 확립 

-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 강화차원에서 반부패 투쟁을 실시하여 궈보

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젠핑(王建
平)(前)연합참모부 부참모장 등을 포함한 약 60여명의 군 장성들을 체포하

고 구속함 

-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강력한 반부패 투쟁으로 인해 중국군 개편에 어떠

한 불만 세력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

의 당-군 체계가 완전히 확립됨

❍ 지속적인 반부패 투쟁 시사 

- 최근 중국군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의법치군(依法治軍:법으로 군

을 다스림)’,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함으로 군을 다스림)’의거 군내 

부정부패 및 중국군 개편의 불만세력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간다고 밝힘

- 그동안 지속되어 중국군 개편과 군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군부 내 위상과 권위는 완전히 공고화되었으며 중국군 개편과정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3)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내에서는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으켰고, 등소평은 중국을 부유하게 했으며, 시진
핑은 중국을 부강하게한다(毛澤東讓中國站起來,鄧小平讓中國富起來,習近平讓中國強起來)는 내부적 분위
기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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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성 물갈이와 대규모 군부인사 개편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최측근인 쉬치량(許其亮), 장유샤(張又俠)상

장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는 로켓

군 웨이펑허(魏鳳和) 사령원, 군위연합참모부 리줘청(李作成) 참모장, 군위

정치공작부 먀오화(苗華) 주임, 군위기율검사위원회 장성민(張升民) 주임이 

새롭게 선출되는 등 새로운 군부 인사들로 대거 개편됨 

- 특히 대규모 군부인사 개편을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수를 8명에서 4명

으로 축소하여 1인 주석책임제를 확립하였으며 해/공군, 로켓군, 장성들도 

대폭 기용하여 군부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함      

나. 중국군 개편 딜레마 

❍ 일부 장성 자살과 내부적 불만 목소리 

- 현재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중국군 개편 및 1인 지배체제 강화, 강력한 

부패 투쟁, 30만 감축 등으로 인해 중국군 내부에서도 점차 불만 및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군 내부 반부패 투쟁으로 인해 저우융캉(周永康)前)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 궈보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친분이 깊

었던 중국군 고위장성 8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4) 

❍ 병력 감축과 사회문제  

- 지난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 현대화와 정예화를 목표로 약 30

만명 병력 감축을 선언하고 대규모 중국군 개편이 시작되면서 퇴역 군인

들의 재취업, 복지, 연금 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

- 이미 2016년 10월 퇴역군인 수천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

며 지난해 2월에도 수백명의 퇴역군인들이 연금, 주택, 취업, 의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임 

❍ 합동화의 딜레마  

- 향후 중국군 개편 목표를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로 요약할 경우 ‘현

대화’는 기존의 노후화·구형화된 무기·장비의 개량 및 장교들에 대한 

4) 2017년 11월 23일 장양(张阳) 前)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살사건이 발
생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모든 부패 공과(功过)를 안고 가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종의 강한불복을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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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군사교육(PME)이며 ‘정보화’의 본질은 네트워크화인데 반해 중국

군의 전력 발전은 무기·장비와 같은 하드웨어(hardware)에만 집중하고 

있어 합동화에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함     

- 향후 중국군의 ‘합동화’는 가장 어려운 목표로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

이 결부되어 있고 실전경험 부족과 관료적 구조에 따른 예산, 제도와 조

직, 무기와 기술,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4. 중국군의 대외영향력 가속화와 발전 방향  

가. 중국군의 대외영향력 가속화

❍ 중국군의 해외영향력 확대 

- 향후 중국군은 일대일로(一带一路)추진,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수

호, 체제안정과 평화유지, 조속한 대만통일, 주변지역 제공권과 제해권확

보, 신속대응 억제방안(FDO)개발 및 A2/AD 전략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

라 밝힘5)

-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확대된 이익(석유, 자원 등) 및 

해외거주 중국인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2020년까지 해군(해군육전

대 포함)을 약 23만여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하여 나간다는 계획임6)

❍ 중국군의 해외군사 활동 본격화

- 19차 당 대회이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일대일로, 신형국제관계 등 이전

에 비해 훨씬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밝히면서 중국군의 해외 

군사활동이 본격화되는 추세임

- 최근 중국군의 해외군사 활동 본격화 전략을 살펴보면 해외군사기지를 기

반으로 하는 군사적 영향력 강화, 역외 투사능력 확대 및 경제적 이익 보

호,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중국군 파견 및 연합훈련 실시 등으

로 나타남

5) A2/AD 능력은 미군의 군사력 투사를 지연시키고 동시에 중국 영토로부터 효과적인 범위(effective 
range)밖에 묶어두는 능력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카데나 미 공군기지 및 괌 앤더슨 공군기지등과 
같은 주요 미군기지 목표물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주요 군사 이동 목표물을 제2열도선 밖에 묶어두는 
능력을 가리킴. 이러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중국은 해공군력, 핵/미사일, 우주-사이버전 능력
을 적극 강화시켜 나감

6)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원활한 추진 및 군사력 확장 전략 하에 해군육군전대(해병) 2개 여단, 
2만 명에서 5-6개 여단을 증강하여 총 7-8개 여단,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독립적인 해군육전대 
연합지휘작전센터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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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국부전연합작전 추진 

- 최근 중국군의 해외 이익 수호 및 새로운 안보 위협(국지전, 테러위협 등)

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첨단무기체계에 기반하고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

는 ‘정보화국부전연합작전(信息化局部戰爭聯合作戰)’을 새롭게 제시하

며 본격적인 대외영향력 확대를 시사함   

- 현재 중국군은 군 현대화와 지휘통제체계 정보화, 신속한 반격의 테러전 

및 소규모 국부전대응, 역외군사투사능력 활성화, 연합합동작전능력 강화, 

전자통신 및 첨단 네트워크 구축 등이 본격화됨 

<그림-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해외군사활동 현황7) 

❍ 군부 인사들의 영향력 확대

-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및 서남 아시아, 중동, 아프리

카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이익을 수호

하고 자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군부 인사들의 대외정책 

참여가 확대됨   

- 19차 당 대회를 통해 2050년까지 사화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해 무조건 싸

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 군대(能打仗、打勝仗)달성과 함께 군사안보 영향

력 확대차원에서 중국군의 해외 군사 개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군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7) 심현섭,"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
계성을 중심으로",  「군사」 vol-no.103(2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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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익 수호와 주변국 영향력 강화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내 동맹관계(일본, 한국, 호주)

공고화, 역내 미사일 방어시스템(MD)구축, 일련의 안보적 상황 등이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核心利益)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인식함

- 향후 중국은 강대국 지위와 핵심이익 존중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우호적이

고 힘의 투사가 가능한 국가들(예컨대 북한, 파키스탄, 중앙/서남아시아, 중

동,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극 제창하는 신안보관(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 스스로 지킨다)제시,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

행(AIIB) 및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8) 

❍ 해외군사 개입 시사

- 향후 중국은 경제력 유지와 에너지(자원), 경제무역 권익 확보차원에서 해

외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외 군사력 개입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중국은 경제무역권익 확보 및 안정적인 석유(에너지)수송로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및 인도양 진출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보이익 유지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각종 분쟁에 적

극 참여해 나가기 시작함

나. 향후 중국군의 발전 방향     

❍ 군 현대화 달성 강조 

- 19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기계화의 기본적 달성과 정보화(信息化)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이룩한다는 중장기전략을 

밝히고 군의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임

- 향후 중국군은 강군(強軍)달성 목표를 위해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합동

능력을 확보하여 적어도 2050년까지 최강의 전투능력을 보유한 초일류 군

대로 거듭난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힘

8)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계획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대항하고 과거 비단길을 부활한다는 
의미를 넘어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일대일로 경제권은 유라
시아 동맹(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중국, 인도 등 유라시아 3대 경제권과 중동의 이슬람 지역을 
아우르는 초거대 경제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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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군사강국 발전 제시

- 향후 중국군의 주요 3단계 발전전략은, 첫째 단계인 2020년까지 세계 군

사강국들과의 군사력 격차 축소, 중국 주변국 분쟁 방지 및 국부전 승리, 

가상적국 봉쇄와 격퇴, 둘째 단계인 2030년까지 첨단 무기와 정보수집능

력을 갖춘 막강한 해/공군력, 로켓군 육성, 셋째 단계인 2050년까지 우주/

사이버전, 핵 억제력, 최첨단 해/공군력을 대내외에 투사가 가능한 세계적 

군사강국 달성임  

- 이미 중국은 기존 대규모의 지상전(핵전쟁) 대비의 군사안보전략에서 벗

어나 향후 중소규모의 국지전, 해양영토분쟁과 같은 주변지역 분쟁에 적

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화 국지전 전략을 마련하고 정보전과 

미래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

- 19차 당 대회이후 시진핑 주석은 강한 중국군 달성을 위해 정치강군, 개

혁강군, 과학기술 흥군, 법치강군을 촉구하며 2018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약 192조8,000억원)으로 책정함 

- 그동안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4년 12.2%에서 2015년 10.1%, 2016

년 7.6%, 2017년 7.0%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군사비 총액은 지난해 1조 

443억 위안을 기록 1조 위안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수준까지 올

라섬 

❍ 군비경쟁 가능성 고조 

-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역내 패권경쟁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에 더욱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동시에 지속적인 군내 부패척결, 군제도 

개혁, 군체질 개선, 군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늦어도 2050년에는 군사

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밝힘 

- 이미 최근 중국군의 5대 전구로의 개편과 연합작전지휘센터 창설이후 과

거에 비해 중국군의 통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머지않아 역내 패권

을 놓고 미중간 본격적인 군비경쟁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15

5. 한반도에 주는 안보적 함의 

❍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 지난 40년간 개혁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강한 자신감, 막강한 자본력과 기

술력을 확보한 중국은 19차 당 대회를 통해 자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

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중국군 개편을 통한 군사적 영향력

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의 핵심이익과 주권 문제

는 절대 협상과 타협 여지가 없다고 누차 강조한 만큼 향후 북핵 및 한반

도 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한반도 질서 변화 가속화 

- 19차 당 대회 이후부터 2050년 사회주의 강대국화 달성을 위해 자국의 막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적 영

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임

- 향후 중국은 한반도 질서 변화를 위해 모든 수단(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을 동원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자국의 핵심이익을 위협 받을 경

우 각종 경제제재 및 보복, 해상무력시위 등도 전혀 배재할 수 없음9)

❍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구축 시사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도체제가 확고히 구축되고 2050년 사회주

의 강대국 실현 차원에서 책임대국 및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추

진 등과 같은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사하고 있어 주변국들과 다양한 정

치, 경제, 안보적 갈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반영하듯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연합훈련 동시중단)

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동시협상)

촉구, 핵심이익의 레드라인(red line)제시, 아시아 투자인프라 은행(AIIB)설

립, 일대일로 추진 등 게임 참여자(game player)에서 게임 주도자(game 

maker)로서의 변화가 나타남10)

9) 최근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종 경제, 통상, 무역 보복조치 등을 가했으며 WTO 
체제에 위반되지 않은 영역인 한국산 제품수입 인허가,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관광객 방문축소, 
정부간 행사 중단 등을 보여줌 

10) 현재 중국이 강조하는 핵심이익(공산당 체제유지, 영토확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북한 체제의 
유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바 북핵문제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
훈련 실시, 사드(THAAD)배치 등 모두 미국의 대중포위압박전략과 맞물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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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균형적 접근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한반도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일대일로

(一帶一路), AIIB, RCEP, 군사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배제하고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면 한

중관계 마찰 가능성도 존재함

- 향후 미중간 경제통상,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양국간 마찰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있어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망됨

❍ 중국군과의 핫라인 소통 활성화  

- 최근 중국군 개편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인 대응 임무를 수행하

는 북부전구의 해/공군력과 합동작전역량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어 지속적

인 관찰 및 대응전략이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중국군 개편에 따른 군사력증강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

적, 전술적 대응을 마련하고 중국군과의 지속적인 소통 차원에서 핫라인 

활성화가 필요함

❍ 고효율 저비용 군개편 추진  

- 현재 한국이 가진 첨단 정보기술(IT: Intelligence Technology)를 토대로 하

는 저비용 고효율의 특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중국군의 현대화된 첨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효율 저비용의 한국군 개편이 요구됨 

- 중국군의 영향력 확대 억제차원에서 제한된 국가자원을 고려하여 저비용

으로 특화된 첨단무기를 개발하여 주변국들과의 군비경쟁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창의적인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 마련 

- 이미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core interest) 및 주권문제는 절대 타협여지

가 없다고 강조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금 한중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   

- 현재 중국의 전환기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바라봄

과 동시에 역내다자대화인 ARF, EAS,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군비통제,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등을 위해 보다 창의적인 다자

안보체제 구축 마련과 전략적 고민이 요망됨. .


